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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수협회 역대 회장들이 ‘K가요 활

성화’에 동참한다.

가수협회 초대 회장 남진은 오는 29일 문

화체육관광부·아리랑TV와 함께하는 대

중가수 지원 프로젝트 ‘라이브 온(LIVE 

ON)’ 무대에 출연, 협회의 ‘K가요 활성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이자연 회장

(6,7대)을 시작으로, 8월9일 태진아(3,4대), 

11일 김흥국(5대), 16일 송대관(2대) 등 전

임 회장들이 ‘라이브 온’ 무대에 각각 한 

차례씩 선후배 가수들과 동반 릴레이 콘

서트를 이어 왔다.

협회는 “이는 역대 회장들이 ‘K가요 활

성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며, 

남진 초대 회장의 29일 공연으로 그 의미

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K가요’란 트로트와 7080가요 등 기성

가요를 의미한다. 종래 ‘성인가요’라는 말로 

불려 왔는데 이제 세계화 시대에 맞춰  ‘K가

요’로 표현하면 좋겠다”고 정의했다.

 프로야구 정규시

즌이 막바지로 접어

들면서 5강 싸움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

다. 줄곧 5위를 지키

던 KIA 타이거즈가 최근 주춤한 가운

데 롯데 자이언츠가 상승세를 타면서 5

강 싸움에 불이 붙었다.

롯데는  24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외국인 에이스 찰

리 반즈의 호투와 이대호의 쐐기포를 앞

세워 2-1로 승리를 거뒀다. 반즈는 8이닝 

동안 7개의 삼진을 솎아내며 4피안타 무

실점으로 쾌투를 펼쳤고, 이대호는 8회말 

대타로 나서 쐐기 솔로포를 날렸다.

6위를 다투던 NC와 2연전을 모두 승리

로 장식한 롯데는 3연승을 질주하면서 50

승 4무 58패를 기록, 6위 자리를 지켰다. 

46승 3무 57패가 된 7위 NC와 격차도 1.5

경기로 벌렸다.

어느덧 롯데와 5위 KIA 타이거즈(54승 

1무 54패)의 격차도 4경기로 좁혀졌다.

8월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KIA의 5위 

자리는 안정적으로 보였다. 7월 31일까지 

KIA는 6위 두산 베어스에 6경기 차로 앞

선 5위를 달렸다. 당시 7위였던 롯데와는 

7.5경기 차였다.

하지만 8월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롯데가 8월에 치른 18경기에서 11승 7패를 

기록하며 상승 기류를 보인 반면 KIA는 7

승 10패에 그치면서 주춤했다.

마운드의 안정이 롯데 상승세의 원동력

이다.

글렌 스파크맨이 퇴출되면서 다시 롯데 

유니폼을 입은 댄 스트레일리는 연일 호

투하며 에이스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2020년 15승 4패 평균자책점 2.50의 빼어

난 성적을 거뒀을 때 모습을 떠올리게 한

다. 

10일 키움 히어로즈전과 18일 KT 위즈

전에서 각각 5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으로 호투한 스트레일리는 23일 NC전

에서는 7이닝 5피안타(1홈런) 5탈삼진 1

볼넷 1실점 쾌투로 팀의 9-3 승리에 앞장

섰다.

기존 원투펀치인 반즈와 박세웅이 꾸준

한 활약을 보여주고, 스트레일리가 가세

하면서 롯데 선발진은 한층 탄탄한 모습

을 자랑하고 있다.

전반기에 부진했던 마무리 투수 김원중

이 제 모습을 되찾으면서 불펜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지난해 세이브 2위(35개)인 김원중은 올 

시즌 전반기에 난조를 보여 마무리 자리를 

내놓기도 했지만, 8월 들어서는 7경기에서 

4세이브, 평균자책점 1.29로 활약했다.

반대로 KIA는 잇단 부상 악재 속에 불펜

이 흔들리면서 5위 자리가 위태로워졌다.

KIA는 필승조 핵심인 장현식, 전상현이 

지난달 말 각각 팔꿈치 통증과 우측 팔꿈

치 인대 손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불펜

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장현식, 전상현의 이탈 후 부담이 커진 

정해영은 난조를 보이다가 오른쪽 어깨 염

증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

필승조가 빠져나간 KIA는 8월에만 7차

례 역전패를 당하는 등 뒷문 단속에 어려

움을 겪었다.

 23일 정해영이 돌아왔지만 아직 불안

한 모습이다.  24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팀이 10-9로 앞선 9회말 등판

한 정해영은 2사 만루 위기를 자초한 뒤 

전병우에 끝내기 안타를 맞고 패전의 멍

에를 썼다.

롯데와 2연전을 내리 패배하면서 주춤하

기는 했으나 후반기에 14승 1무 8패로 상

승세를 뽐낸 NC도 5강을 가시권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치열한 5강 전쟁을 벌이는 롯데는 25~26

일 9위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한다. 25일 

삼성전에는 토종 에이스 박세웅을 내세워 

4연승을 노리면서 타선이 삼성 에이스 원

태인을 얼마나 공략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주춤하고 있는 KIA는 2위를 달리고 있

는 LG 트윈스를 상대해야 한다.

25~26일 경기에서 롯데가 연승을 이어가

고, KIA가 연패에 빠지면 5위 싸움은 더

욱 안갯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스카이데일리/뉴시스

스포츠·연예

상승세 탄 롯데·주춤한 KIA… ‘5강 싸움’ 불 붙었다

6위 롯데,  마운드 안정되면서 10경기서 7승 3패로 쾌조

5위 KIA, 불펜진 흔들리며  뒷문 단속 차질… 바짝 긴장

 1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2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 대 키움 히어로즈 경기, 3대 0으로 승리한 롯

데 자이언츠 선수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24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KBO 리그 KIA 타이거즈 대 키움 히어로즈 경기에서 키움 7번타자 전병우

가 역전 2타점 좌익수 뒤 2루타를 쳐 승패가 갈리자 기아 선수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 뉴시스

제시, 안테나 이적설에

“제발 믿지마” 심경 토로

가수 제시(사진)가 소속사 안테나 이적설에 대한 심경

을 전했다. 제시는 24일 인스타그램에 “제발 미디어에서 

읽은 모든 것을 믿지 마세요. 날 믿어요. 너희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될 거야”라고 글을 올렸다.

또 이적설을 보도한 기사를 캡처한 뒤 “아니, 난 아니

야(No I am not)”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제시

가 유재석이 몸담고 있는 안테나와 계약을 조율하고 있

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안테나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시는 지난달 소속사 피네이션(P NATION)과 전속 

계약을 만료했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가수협 “K가요 활성화”… 남진·송대관·태진아 릴레이 콘서트

(왼쪽부터) 남진,이자연,송대관,태진아,김흥국.� 대한가수협회


